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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상청, 조직 개편으로 예보서비스를 

향상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합니다

□ 기상청(청장 김종석)은 6월 18일(화) 조직 개편을 공표·시행 한다고 

밝혔다.

○ 이번 조직 개편은 정부혁신 일환으로 국민에게 보다 더 나은 예보

서비스와 예보광역화에 따른 지방조직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

방향으로 시행한다.

□ 첫째, 기상 분야별(△호우 △대설 △폭염 △한파 △강풍 등) 위험기상 현상을 

집중분석하고, 신속하고 정확한 예보와 특보 수행을 위해 본부의 

예보분석 및 예보지원 기능을 보강한다(순증 4명, 자체인력 재배치 8명).

□ 둘째, 대구 경북지역의 보다 나은 대국민 기상서비스와 행정수요 

대응을 위해 대구기상지청을 ‘대구지방기상청’으로 승격 개편한다.

○ 이번 지방청 승격을 통해 기상현상별 영향예보 확대, 지자체별 방재지원 

강화로 지역민 안전을 도모하고, 분야별 맞춤형 기상정보서비스로

기상정보의 가치를 향상할 예정이다.

※ 부서: 관측예보과, 기후서비스과 → 기획운영과, 예보과, 관측과, 기후서비스과

※ 소속기관: 안동기상대(현 부산지방기상청 소속) → 대구지방기상청 소속으로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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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셋째, 기상측기 성능인증(검정, 형식승인), 기상관측표준화 업무를 

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‘계측표준협력과’를 신설한다.

※ 기존 ‘계측기술과’ 폐지, 대체신설 

□ 김종석 기상청장은 “이번 조직 개편을 통하여 예보서비스를 향상하고 

지역별 기상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

기상청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”라고 밝혔다.


